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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number of stray dogs is proportionate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companion dogs. Sarcoptic scabiei var canis, causing scab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nine zoonotic

arthropod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us, we have tried to know the prevalence of canine scabies

in the stray dogs in Korea. A total of 565 stray dogs were collected from the rescue centers all over the

country from Jan. 2006 to Dec. 2006. They were grouped with euthanasia or natural death and examined

for the gender and age estimated by dental formula. To identify the lesions, the whole body was grossly

examined and tested pathologically. Thirty two (5.66%) of 565 dogs were diagnosed as canine scabies.

Dogs from urban areas had fewer scabies (0.62%) than those of rural areas (12.5%). Prevalence of scabies

in male and female dogs was no difference as 5.96% and 5.25%. Euthanasia group showed higher prevalence

(6.48%) than natural death group (2.44%) in scabies. Old dogs over five years showed lower infestration

(1.82%) in scabies. In histopathological findings, there were mites in the burrows formed in the subcorneal

space. Acanthosis, hyperkeratosis with crust, and vascular dilatation were main findings. One hundred

thirteen (20%) of 565 stray dogs were diagnosed to have skin disease. Among them, canine scabies is

the most prominent ectoparasite as 5.66 %. With previous reports on human infection in Korea, canine

scabies must be regarded as the important zoonotic canine skin disease. Accordingly, for the human and

canine hygiene it is imperative that stray dogs with skin problems are segregated and tested for the parasites

to treat properly as soon as arriving at rescue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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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애완동물을 반려자로 인

식하며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반려동물 중에서도 특히 개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반려견에 대한 의식이 함께 성장하지 못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최근 유기견도 함께 증가하

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구조된 유기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

기견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되다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 가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새 주인을 만나

지 못할 경우 안락사 되고 있다. 최근 유기견에 대한 사

회적인 인식 등이 높아지면서 보호시설 및 관리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나, 유기견 보호시설의 예산이나 관리

인력 등의 제한으로 인해 좁은 공간에 대단위로 사육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가정집에서 사육할 때보다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같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다른 개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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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다. 

개의 질병 중 전염성을 가진 종류는 많으나 특히, 피

부 질병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관

계로 감염된 개는 물론 그를 관리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도 어려움이 많은 질병이다. 피부질병의 원인은 다양하

며 특히 여러 가지 종류의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발생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개의 옴(Sarcoptic

scabiei var canis)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개 옴은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질병이기 때문

에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는 질병이다 [13].

국내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의 옴 감염률이 8.6% 정

도이며 [4] 개 옴을 인공적으로 감염시킨 개에서 임상

적 및 병리학적으로 질병이 유발되고 있고 [9], 그러한

개 옴이 사람에게도 감염되었다는 사실 [1, 3]은 국내

에서도 개의 옴이 매우 중요한 질병임을 확인해주는 것

이라 사료된다. 본 조사는 전국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개에서 옴의 감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

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

영하는 유기견 센터에서 보호 사육되는 유기견 중 폐사

되었거나 보호기간이 지나 안락사 되는 개의 시료를 제

공받아 검사하였다. 총 565두의 유기견을 조사하였으며,

전신 피부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육안적으로

병변이 관찰되거나 비정상적인 부위의 피부조직을 우선

적으로 채취하였으며, 육안적인 병변이 없는 경우도 정

상피부조직을 채취하여 병리조직 검사를 실시하였다. 병

리조직학적 검사는 채취한 피부조직을 10% 중성 포르

말린에 고정한 다음 조직처리를 실시하여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피부조직을 검사하여

개 옴 존재여부를 관찰하였다. 개 옴 충체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개 옴 감염증으로

의심되더라도 개 옴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10].

결 과

565두의 유기견 중 육안검사와 광학현미경으로 검사

를 실시한 결과 총 32두에서 개 옴 충체나 충란이 관찰

되었다. 육안적인 피부 병변은 귀 부위 특히 귀의 끝 부

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Fig. 1). 또한 피부가 약한

부위인 겨드랑이, 사타구니, 두부, 복부 등에 많이 형성

되었으나 병변이 오래 지속되어 악화된 경우에는 부위

에 상관없이 전신에 병변이 형성되어 있었다. 병리조직

검사에서 각화과다증 및 다양한 단계의 탈모가 관찰되

었다. 상피층 관찰결과 각질 밑에 형성된 굴(burrow)에

서 옴의 충체가 확인되었으며(Fig. 2) 가시세포증, 해면

화 병변이 관찰되었다. 진피층에서는 혈관 확장과 혈관

주위에 다양한 종류의 세포 침윤이 관찰되었고 2차 세

균감염에 의한 병변도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유기견의 옴 감염률은 5.66%(32

두/565두)였다. 시·도별 감염률은 경북(37.50%), 강원

(20.00%), 전남(18.18%), 경기(13.82%) 지역에서 높게 나

타난 반면 유기견에서 옴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

다(Table 1). 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 도시 지역과 기

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은 0.62%

로 낮은 반면 기타 지역은 12.50%로 감염률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연령에 따른 옴 감염률 조사

결과 5년 미만의 개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정

Fig. 1. Canine ear. Note the multifocal to coalescing lesions

of papule, thick crust, and erythema of the ear. Lesion is

severe in the ear pinnal margins. 

Fig. 2. Canine skin. Note the hyperkeratosis, parasite in the

subcorneal burrow, hyperplastic epithethlia, and dermal

inflammation (H&E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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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발생한 반면 5년 이상인 개에서는 1.82%로 낮게

발생하고 있었다(Table 3). 옴에 감염된 개를 성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수컷은 5.96%, 암컷은 5.28%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3). 검사한 개 중 자연사한 개

와 안락사한 개를 구분하여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폐사

견은 2.44%로 6.48%인 안락사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

염률을 보였다(Table 2). 

고 찰

개 옴은 크기가 아주 작은 기생충(Sarcoptic scabiei var

canis)으로 타원형 모양이며 암컷은 250~600 µm 수컷은

암컷의 반정도의 크기인 150~250 µm 정도이다 [13]. 개

옴은 형태학적으로 사람 옴(Sarcoptic scabiei var hominis)

과 비슷하나 크기가 작고 무돌기 지역(bare area)이 없다

는 점에서 형태학적으로 감별된다 [9]. 개 옴은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protonymph, deutonymph 등 여러 발달단

계를 거치면서 성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부에

burrow를 만들고 림프액을 빨아 먹는 과정에서 심한 염

증을 일으킨다 [7]. 개 옴의 초기 감염은 겨드랑이, 샅고

랑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감염 초기 피부에 미약한 발적

만 있을 경우는 병변을 관찰하기 어렵다. 감염이 진행되

면서 구진이 생기거나 구진이 파괴되어 가피가 생기면

쉽게 병변을 관찰할 수 있으며, 병변이 계속 진행되면

병변 부위가 말라 붙고 탈모가 되거나 2차 세균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11, 13]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는 맡

기 힘든 심한 칙칙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9, 12]. 병변

은 옴 자체에 대한 제 1형 및 4형 과민반응에 의해 주

로 형성되나 가려움증에 따른 외상에 의해 형성되는 경

우가 많다. 개 옴은 모든 품종의 개에 감염이 이루어지

며 4-6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적된 구진으로 나타나

며 귀의 경계부에 가장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4], 본 조사에서도 귀 부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사람과 돼지의 옴은 형태학적으로 유사하지만 개의

옴은 등쪽의 가시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독특한 형

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가능

하다 [2]. 돼지 옴이 사람 옴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

람에서의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사람과 피부 접

촉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의 옴은 가슴,

복부 및 팔에 주로 발생한다. 사람에는 사람 옴 뿐만 아

니라 개 옴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 옴이 공

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하다. 개 옴을 사람에게 인공 감염

Table 1. Regional distribution of canine scabies in Korea

Province*

Total

(n=565)SU

(n=191)

BS

(n=22)

IC

(n=53)

DJ

(n=12)

GJ

(n=15)

DG

(n=15)

WS

(n=17)

GG

(n=152)

GW

(n=10)

CB

(n=13)

CN

(n=11)

JB

(n=11)

JN

(n=11)

GB

(n=8)

GN

(n=16)

JJ

(n=8)

No. 1 0 0 1 0 0 0 21 2 1 0 0 2 3 1 0 32

% 5.26 0 0 8.33 0 0 0 13.82 20.00 9.09 0 0 18.18 37.50 6.25 0 5.66 

*SU: Seoul, BS: Busan, IC: Incheon, DJ: Daejeon, GJ: Gwangju, DG: Daegu, WS: Wolsan, GG: Gyeonggido, GW: Gangwondo, 

CB: Chungcheongbukdo, CN: Chungcheongnamdo, JB: Jeonrabukdo, JN: Jeonranamdo, GB: Gyeungsangbukdo, GN: Gye-

ungsangnamdo, JJ: Jejudo.

Table 2. Positive proportions of canine scabies by urban and rural area, and in the naturally dead and euthanized dogs

Urban 

(n = 325)

Rural 

(n = 240)

Dead 

(n = 164)

Euthanized 

(n = 401)

Total 

(n = 565)

No. 2 30 6 26 32

% 0.62 12.50 2.44 6.48 5.66

Table 3. Distribution of canine scabies by age and sex of the stray dogs in Korea

< 6 m*

(n = 73)

> 6 m~2.0 y†

(n = 280)

> 2.0 y~5.0 y 

(n = 157)

> 5.1 y 

(n = 55)

Male

(n = 319)

Female 

(n = 246)

Total 

(n = 565)

No. 4 17 10 1 19 13 32

% 5.48 6.07 6.37 1.82 5.96 5.28 5.66

*m: months, †y: years.



168 윤순식·변재원·양동군·신연경·위성환·김병한

시킨 결과 병변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burrow를

형성하고 낳은 알이 부화되는 것까지 확인하기도 하였

으나 모든 생활환이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5]. 그러나 개 옴은 사람에 감염되기는 하나 증상이 심

하지는 않으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자연 소실 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상당기간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다 [12]. 

개 옴에 대한 조사보고는 많지 않은 편이다. 아르헨

티나에서는 개 외부기생충 검사결과 응애류가 검출되지

않았고 [6] 나이지리아에서는 옴의 검출률이 2%였고

[15]. 알바니아에서는 4.4%의 개에서 옴이 검출되었다

[16]. 우리나라는 개 옴이 절지동물에 의한 질병 중 가

장 중요한 질병이며, 최근 사람에서는 발생이 줄어드는

반면 개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17]. 이

번 조사에서 사용된 기법은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옴

의 충체나 알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진하는 과정을

거쳤다. 병리조직학적으로 옴의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특징적인 병변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만, 다른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병변과 구별

할 수 있는 진단적 가치가 있는 병변이나 감별법을 찾

지 못하고 있다 [10]. 최근 사람에서는 가피를 이용한 유

전자검사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7], 수의분야

에서는 현재까지도 피부 병변에서 옴 충체 및 알을 발

견하지 못하면 개 옴 감염증으로 최종진단을 내리지 못

하고 있어 [8],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감염률은

통상적인 조사 결과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

했던 바와 같이 도시 지역보다 기타 지역의 유기견에서

20배 정도 개 옴에 감염된 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기존의 보고 [15]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개 옴

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시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

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감염률은 기존의

보고 [16]와 동일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

개월 이하의 개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는 기존의 보

고 [16]와는 다르게 본 조사에서는 5년 이하의 개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개 옴 감염률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5

년 이상된 개에서만 낮은 감염율을 보였다. 이는 여러가

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유기견의 경우 영양상태가 불

량하고 위생상태가 낮다는 이유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

된다. 사람의 옴은 2년 이하의 어린이에 발생이 많은 이

유로 면역기능 부전 등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 [7]. 

본 조사결과 5.66%의 유기견에서 개 옴 감염이 확인

되었다. 이 감염률은 야외에서 배회하는 유기견이나 반

려견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온 후 같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개

로부터 옴이 전파되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견에서의 감염률은 조사 보고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조사 결

과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사람의 사

례이지만, 영국에서 사람의 옴 조사 결과 일반인들이

3.8% 감염을 보인 반면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

이 없는 사람은 56.5%가 감염되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7]. 옴은 피부의 직접적인 접

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점에서 실제 사람과 함께 생활하

는 반려견에 대한 옴 감염률 조사가 더욱 중요하다. 따

라서 향후 반려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결 론

개 옴 감염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16개 광역시

및 도 유기견센터에서 시료를 제공받아 검사를 실시하

였다. 총 565두의 개 시료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며 이

중 32두(5.66%)에서 개 옴 충체나 충란이 확인되었다.

병리학적 소견은 기존의 보고와 차이가 없었으며 도시

지역보다 시골지역의 개에서 개 옴 감염이 20배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감염률의 차이는

없었으며 5년 이상된 나이든 개에서는 감염이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조사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 옴이 인수공통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견에 대한 검사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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